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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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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
연구소 담당자

∙자원조성팀장 정은주 ☎440-6402
∙담 당 자 정주연 ☎440-6411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인천해역 수산자원 회복 위해 온 힘” 
- 참조기, 꽃게 등 우량 수산종자 360만 마리 이상 자체생산‧방류 예정 -  

인천광역시는 인천해역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3월부터 치어 생산을 

시작해 6월부터 11월까지 우량 수산종자 360만 마리 이상을 방류한다고 

밝혔다.

수산종자는 수산자원연구소 생산동에서 산란한 어린 치어 등을 일정

기간 사육해 종자 방류 가능 크기*에 도달하면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방류를 실시한다. 

* 점농어 전장 6.0cm이상, 참조기 전장 5.0cm이상, 꽃게 갑폭 1.0cm이상, 주꾸미

전장 0.5cm 이상, 갑오징어 전장 1.5cm이상, 바지락 각장 1.0cm내외, 참담치

각고 0.5cm내외

올해는 참조기 30만 마리, 꽃게 190만 마리, 주꾸미 50만 마리, 갑오징어 

15만 마리, 바지락 60만 마리, 참담치 15만 마리를 중구, 강화군, 옹진군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특히 참조기, 꽃게의 경우 인천지역 특산품종의 자원복원을 위해 지속

적인 방류를 통해 자원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꾸미, 갑오징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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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 변화에 따라 2018년부터 시험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로 자체 

생산 및 방류를 추진해 지역 어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참조기, 점농어, 말백합, 전복, 낙지, 갑오징어 총 6품종에 대한 

시험연구를 실시해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친어

(번식을 위해 사육되거나 보유되고 있는 성숙 어류)관리를 통한 종자 

생산능력 향상 연구 등을 추진한다.

한편 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5년(’17 ~ ’21년)간 10종, 약 1,864만 마

리의 수산종자를 방류했으며,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역에 적

합한 신품종 개발 및 지역 고유품종 종 보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최경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와 안정적인 종

자생산 기술 확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가 소득향상을 기대한다”며

“방류 및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현지 어업인들께서도 연안 어장관리

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어종별 방류일정

 1. 7월 참조기, 주꾸미, 갑오징어 방류

 2. 6~7월 꽃게 방류

 3. 11월 바지락‧참담치 방류

  (상기일정은 기상상황 및 종자생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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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도 방류 사진

 

2021년 방류현장 【관련사진】


